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두보(杜甫)의 ‘등고(登高)’

가을은 흔히 ‘문학의 계절’로 불린다. 

가을 특유의 감성에 빠져들어 ‘가을병’

에 걸렸다는 이들이 늘어나며, 공공장

소에서도 책이나 시집을 가까이하는 

사람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. 상하이

에서도 이러한 독서의 계절을 더욱 의

미 있게 보내고 싶다면, 중국 문학의 정

수를 만날 기회를 가질 수 있다. 이때 

중국 문학사에서 가장 위대하다고 평

가받는 당나라의 시인 두보(杜甫)의 작

품을 접하는 것이 좋은 방법일 것이다.

중국 고전 문학에서 두보는 ‘시성(詩

聖)’이라 불릴 만큼 높은 평가를 받는 

시인으로, 그의 대표작 중 하나인 <등

고(登高)>는 가을의 아름다운 정취를 

담아낸 작품이다. <등고>는 가을 경치

를 즐기고 음미하는 중국의 전통적 풍

습을 주제로 삼고 있으며, 동시에 자연

의 아름다움과 인생의 무상함을 노래

한다. 이 시는 한시 형식의 칠언율시로, 

4운 8구의 근체시 형태로 구성돼 있다.

첫 구절에서는 가을 하늘의 맑고 높

은 경치를 묘사하며 바람이 세차게 부

는 모습을 그린다. 둘째 구절에서는 산

속에 울려 퍼지는 원숭이의 울음소리

가 등장해 가을의 깊은 고독과 정취를 

느끼게 한다. 셋째 구절에서는 하늘을 

나는 새들의 자유로움과 가을 생태계

의 모습을 생생하게 묘사하며, 넷째 구

절에서는 끝없이 늘어선 나무들이 만

들어내는 고즈넉한 분위기를 표현한다. 

이어 다섯째와 여섯째 구절에서는 힘들

고 외로운 삶을 살아온 자신의 모습을 

되돌아보며, 자연 속에서 느끼는 고독

과 그 속에서 찾는 평온함을 묘사한다. 

마지막 구절에서는 가을의 아름다움에 

매료된 화자가 자연과 하나 되기를 염

원하며 시를 마무리 짓는다.

<등고>는 단순한 자연 찬미 시가 아

니다. 두보가 이 시를 지은 당시, 그는 

전쟁과 가난, 병마로 인해 극도로 피폐

한 상태였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보

는 이 작품에서 인생의 무상함을 넘어 

자연의 아름다움과 삶에 대한 찬사를 

담아내었다. 특히 두 번째 구절의 원숭

이 울음소리에서 느껴지는 화자의 심

경은 그의 고단한 삶을 반영하며, 세월

과 인생의 허무함을 돌아보게 한다. 그

러나 이 시는 단순히 인생의 비극만을 

다루는 것이 아니라, 가을의 천고마비

와 같은 풍성함과 아름다움을 노래하

며 사람과 자연이 하나가 되자는 희망

적인 메시지를 전달한다.

이렇듯 <등고>는 두보의 삶과 감정이 

절절히 묻어나는 작품으로, 그의 시대

적 고통과 감성을 녹여낸 시다. 가을의 

절경을 통해 자연과 교감하고자 하는 

두보의 소망은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

에게 깊은 감동을 준다. 상하이의 독서

의 계절에 이러한 작품을 감상하며 중

국 고전 문학 속 가을의 매력을 경험해

보는 것은 어떨까.

학생기자 정예원(상해한국학교 10)

상하이는 가

을이 가장 아

름답다고 여겨

진다. 여러 색

깔의 단풍잎이 

상해 특유의 

근대와 현대를 

넘나드는 건축

양식과 적절히 

어우러져 아름

다운 경관을 

여기저기 만들

어내기 때문이

다. 다른 계절

엔 볼 수 없는 황금빛 은행잎은 그 특징을 극

대화한다. 그렇다면 어디로 가야 은행을 온전히 

즐길 수 있을까?

구베이 황진청다오 보행가

우선은 구베이에 위치한 황진청다오(黄金城

道步行街)이다. 이름이 알려주듯 가을이 오면 

수백 미터에 달하는 길이 전부 은행잎으로 뒤

덮여 황금빛으로 변하는 것을 볼 수 있다. 구베

이의 중심에 있고 차가 다니지 않는 보행자도로

기 때문에 사람들이 반려동물과도 많이 방문한

다. 또한 곳곳에 카페와 벤치가 많이 있기 때문

에 가볍게 앉아서 커피 한잔을 즐길 수도 있다.

쩐루쓰(真如寺)

상하이에서 가장 오래된 목조건물인 쩐루쓰

(真如寺)도 추천한다. 1320년에 지어져 약 700

년의 역사가 있는 이 절은 당시 함께 심어진 두 

그루의 은행나무와 함께 자리를 지켜왔다. 상하

이에 있는 다른 절들에 비해 그리 유명한 편은 

아니지만, 조용한 분위기로 남몰래 사랑받고 있

는 장소이다. 사람에 지쳐 힐링을 하고 싶을 때 

방문해 보는 것을 추천한다.

구슈공원(古树公园)

상하이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나무를 찾아

가 보고 싶다면 구슈공원(古树公园)을 방문해

야 한다. 이름에서 알 수 있듯 1200년의 수령

을 가지고 있는 은행나무가 공원 중심부에 자

리 잡고 있다. 오래된 나무지만 가지가 무성하

게 나 있고 잎사귀도 무수하기 때문에 树王(나

무의 왕)이란 별명이 있다고 한다.

상하이음악청(上海音乐厅)

마지막으론 상하이 시중심에 있어 쉽게 갈 수 

있는 상하이음악청(上海音乐厅)이다. 대중교통

으로도 편리하게 도착할 수 있는 이곳은 은행 낙

엽과 유럽식 석조건물을 함께 볼 수 있는 곳으로 

은행 색이 변한 뒤에는 늘 사람으로 붐비는 곳이

다. 이곳의 또 다른 장점은 근처에 있는 다른 은

행나무 명소인 옌푸뤼디(延福绿地) 등에 가까이 

위치해 있기 때문에 천천히 산책하면서 더 다양

한 경치의 은행나무를 볼 수 있다는 점이다. 

<1018살 경기 양평 용문사 은행나무>

은행나무는 

현재 전 세계에 

단 1종 만이 살

아남아 있기에 

대표적인 살아

있는 화석으로 

여겨진다. 또한 

가로수로 흔히 

볼 수 있는 것

과 달리, 은행

나무는 멸종위

기 종인데, 종

자의 독성으로 인해 대부분의 동물은 은행 열

매를 먹지 않기 때문이다. 인간만이 거의 유일

한 은행나무의 매개동물로, 야생에서는 번식하

지 못한다. 은행나무는 번식력이 약한 대신 질긴 

생명력과 긴 수령으로 이를 극복해 온 나무이다. 

유명한 개체는 수백 년은 기본이고 1000년 

넘게 한 자리를 지키는 경우도 있다. 경기도 양

평군 용문사에 있는 은행나무가 그러한데, 천연

기념물 30호로 지정된 이 나무는 수령이 무려 

1,018살로, 높이는 38.8m에 둘레는 15m가 넘

는다. 또한 중국 구이저우성 푸취안시에는 세

계 최고령의 은행나무가 있는데 높이가 50m나 

된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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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을을 노래하는 중국 古诗 가을은 노란색, 上海 은행나무길

[사진=지난해 12월 중순 구베이 황진청

다오 은행나무길(출처: 샤오홍슈)]


